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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소, 전자통신연구원 3661억원 1위 … 이공계 대학 미미

국내 이공계 대학의 연구·개발(R&D) 산업화 수준이 미국 대학에 비해 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기초기술 개발 중심으로 짜인 기존 이공계 대학의 R&D를 산업화에 중점을 둔 방향으로 틀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기술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148개 대학이 지금까지 산업체 등에 기술을 이전해 벌어들인 기술료 수입은 

모두 173억원으로 미국 하버드대가 2003년 거둔 수입 1780만달러(약 190억원으로 기술료 수입순위 13위)보다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공계 대학들은 보유한 기술 1만3644건 중 12.1%인 1121건만을 관련기업 등에 이전하는데 그쳐 미국 

28%, 영국 29%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기술료 수입을 대학별로 보면,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80억6200만원으로 1위에 올랐으며 2위 포항공대

(15억5900만원), 3위 한양대(9억8800만원), 4위 서울대(8억1000만원), 5위 경희대(7억3000만원) 순이었다. 

국내 1위 KAIST의 기술료 수입 80억6200만원은 미국 컬럼비아대가 2003년 기술료로 벌어들인 1억4100만달

러(약 1500억원)의 5.5%에 불과하며, 27위인 유타주립대의 수입 801만달러(약 80억5000만원)에 겨우 맞먹는 수

치이다.

기술거래소 관계자는 “미국의 경제력과 연구개발력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이공계 대학 R&D가 산

업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어서 대학의 R&D 방향이 실용화․상업화에 초점이 맞춰

지도록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술거래소는 조사에 포함된 4년제 이공계 사립대 115개 중 61%인 79개가 기술을 이전한 실적이 없었고 국

공립대 33개 가운데 45%인 15개도 기술이전 경험이 전무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 출연연구소 가운데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기술료로 3661억원을 벌어들여 가장 많았으며 한국

과학기술연구원(174억5300만원), 한국전기연구원(142억8300만원), 전자부품연구원(141억6000만원), 한국화학연구

원(128억66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화학저널 2005/07/12>


